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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드의빈틈 파워와 스피드로채운

다

KIA 타이거즈가무서운상대를기다리

고 있다 안방에서 치르는 6연전 주중에

는 2위두산베어스가광주를찾고주말에

는 3위NC다이노스가걸음을한다

난적들이다 KIA는 앞선 4월 첫 원정에

서 두산을 상대로 2승1패로 위닝 시리즈를

챙겼다 첫 시리즈에서우위를점하기는했

지만4월에만났던두산이아니다무시무시

한 공격본능을 발휘하면서 5월 가장 핫한

팀이됐다팀타율은0308에이르고있다

NC는투타의밸런스로여전히강팀의

위엄을 보이고 있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

서도 4승2패로 NC가 앞서 있다 고향팀

울리는 진흥고 출신의 나성범이 경계 대

상 챔피언스필드 첫 홈런의 주인공인 나

성범은KIA와의 6경기에서 3개의홈런을

날리는등 0500의 타율을기록하며 호랑

이사냥꾼으로명성을날리고있다

만만치않은타자들을상대해야하지만

여전히 마운드 고민이 풀리지 않고 있다

부상로테이션으로다시또마운드가취약

지점이됐다

13회가 고비다 KIA는 820의 대패

를 기록했던 4월11일 롯데에게 3회 7실점

을하면서일찍승기를내줬다 SK전 518

의패배에는 2회 6실점이있었다 1회각각

7점 4점을 내줬던 넥센전(5월5일)과 삼성

전(5월17일)의결과도816 714 패였다

나지완의파워와이대형의스피드공격

야구가 KIA가 사는 방법이다 초반 막강

공세로선발진들의어깨를가볍게해줘야

한다

지난 주통산 100홈런을 채운나지완이

앞으로 3개의 홈런을 더하면 6년 연속 두

자릿수홈런이완성된다 이대형은 3차례

더베이스를훔치면 10년 연속두자릿수

도루를 찍는 대도가 된다 에이스 양현종

을 가장 먼저 출격시키는 KIA가 난적과

의 승부에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

을지주목된다 김여울기자wool@

곰공룡과안방 6연전파워와스피드로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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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간순위

팀 경기수 승 승률

1 삼성 42 28 0683

2 두산 43 25 0581

9 LG 43 15 0357

패 무

13 1

18 0

27 1

승차

00

40

135

7 KIA 43 19 044224 0 100

6 SK 44 20 045524 0 95

5 롯데 45 21 047723 1 85

4 넥센 43 23 053520 0 60

3 NC 44 25 056819 0 45

8 한화 41 16 040024 1 115

(5월 26일현재)

KIA 홈 승률이 챔

피언스필드의 관중동

원에변수로떠올랐다

챔피언스필드는

2014시즌 봄 프로야구

흥행의중심지가됐다 4월1일NC와의홈

개막전을시작으로올시즌홈20경기에서

6차례만원(2만2000명) 사례를이뤘다 어

린이날이 낀 지난 5월 주말 3연전에는 세

경기 연속 만원 사례를 이루는 등 누적관

중이 29만3948명에 이르고 있다 경기당

평균관중은 1만4697명

지난시즌총관중인 47만526명(68경기)

의 63%에 달하는 수가 이미 다녀갔고 평

균관중(7352명)은 49%가증가했다

뜨거웠던봄을보낸챔피언스필드이번

주안방에서계속되는두산NC와의홈 6

연전이남은시즌흥행의바로미터다

시즌초반에는새구장을구경하려는이

들의 발길이 분주했다 원정 팬들까지 대

거걸음을하면서흥행에불이붙었다 여

름으로향하면서이제는날씨와성적이관

중 몰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는 경

기가 계속되면 자연히 사람들의 발길도

줄게된다

KIA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12승11

패(0522)를 기록했다 반면 안방 승률은

0350(7승13패)에 불과하다 지난 16일부

터 22일까지삼성LG와의홈 6연전 성적

은 1승5패

삼성에 싹쓸이 3연패를 당한 뒤 5월 흥

행 상승세가 한층 꺾였다 오후까지 비까

지 내리는 등 날씨의 영향이 겹치면서 20

일 5939명이야구장을찾았다 3연패탈출

속 선발 양현종이 출격하면서 21일 관중

수는 1만1519명으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경기가 04영봉패로끝난뒤 22일관중수

가 9305명으로줄었다

홈 6연전을앞둔이번주마운드에흥행

악재와호재와겹쳤다 경기장방문에 1차

적으로영향을미치는선발진에악재가있

다

김진우의가세로겨우퍼즐이맞춰졌던

선발진에 다시 빈 조각이 생겼다 지난 23

일 롯데와의 경기 도중 송은범이 오른쪽

겨드랑이아래쪽삼각근파열부상을당하

면서엔트리에서말소됐다

기다리던 선수의 등장은 호재다 먼 길

을돌아온 핵잠수함 김병현이고향팀마

운드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김병현은

지난 23일 1군에 합류했지만 주말 박빙의

승부가이어지면서등판기회를잡지못했

다햄스트링부상으로엔트리가말소됐던

김선빈도 2군 경기를 소화하면서 콜업을

기다리고있는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이다 홈에

서 KIA는 4차례 역전패를 당했다 820

으로 대패를당한 4월11일 롯데전을비롯

해 14점 이상대량실점을하고무너진경

기는 4차례에 이른다 영봉패도 한번 있

었다

위닝시리즈로분위기살린KIA가치열

한 6연전을통해흥행바람을이어가야한

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KIA 안방승률 35% 빈자리늘어간다

대량실점역전패영봉패팬들발길돌려

김병현김진우김선빈등복귀흥행기대

광주일고의 멀티플레이어 채지선(사

진)이 전국체전 지역 예선에서 노히트

노런을달성했다

채지선은 26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예선 2차 동성고와의 경기에

서 9회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노히트 노런의 주인공이 됐다 볼넷도

단 하나 만 기록한 무결점 투구였다 탈

삼진은 8개를 뽑아냈다 팀은 채지선의

호투를앞세워 80으로승리를거뒀다

내야땅볼세개로 1회를마무리한채

지선이2회동성고4번타자김민혁을헛

스윙으로 돌려세우며 첫 탈삼진을 기록

했다 3회 1사에서유격수실책으로주자

를내보냈지만범타로위기를넘겼다

4회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1사에서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방건우를 출루시

킨뒤도루까지허용했지만외야플라이

두개로아웃카운트를채우며노히트행

진을이어갔다

이후 거칠 것 없는 피칭이 계속됐다

매이닝탈삼진을추가하면서동성고타

선을 잠재웠다 마지막 9회 이재홍에게

초구 스트라이크 이후 볼 3개를 연달아

던졌지만 2루수 앞 땅볼로 원아웃을 만

들었다박진수를스탠딩삼진으로돌려

세운 채지선은 마지막 타자 고수철을 2

루수플라이아웃으로잡으며노히트노

런을완성시켰다

27개의아웃카운트를만드는데든공

은 113개 직구 최고 구속은 146를 기

록했고 주무기인써클체인지업의움직

임도좋았다

우투좌타인 채지선은 매서운 4번 타

자로도주목받는선수다 주말리그전반

기와 왕중왕전 등 8경기에서 28타수 15

안타 0500의 타율을 찍었다 무등경기

장에서홈런을터트리는등 13타점도올

렸다 투수로는 4경기에 나와 112이닝

을 4피안타 8사사구 13탈삼진 3실점(3자

책)으로 막으며 225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을기록하고있다

채지선은 평소 컨트롤이 좋지 않은

데오늘은감독님께믿음을드려야한다

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던지면서 컨트롤

이 좋았다 4회부터 친구들이 노히트노

런을 해보라고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의

식을하긴했다 3루수인후배류승현이

어려운타구도잘처리해줘서기록을만

들 수 있었다 예선이라 정식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wool@

광주일고채지선노히트노런

전국체전예선동성고전

탈삼진 8개 볼넷 1개

4번 타자로도맹활약


